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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명품 육성을 통해 생활산업의 부활을 꿈꾼다.
- 산업부․롯데그룹 공동으로 한국産 생활명품 육성 추진 -

□ 향후 100년 이상을 선도할 생활명품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

(장관 : 윤상직, 이하 산업부)와 롯데그룹이 손을 잡았다.

□ 산업부와 롯데그룹은 지난 ‘13년 12월 4일 MOU를 체결, 우수 제품을

발굴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‘글로벌 생활명품 육성

프로젝트’를 추진하고 있음

ㅇ 이를 위해, ‘13년 12월부터 혁신적이고 명품으로 성장 가능성이

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․중견 기업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1월

10일 마감한 결과, 약 428개 제품이 접수 되었음

* 부분별로는 주얼리․시계․패션 117개, 문구․완구 38개, 가구․공예 85개,

레져․가방․신발 29개, 기타 159개 품목임

□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품은 각 계 전문가(유통, 디자인, 브랜드 등)로

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3~5개의 명품화 후보제품을 선정할

계획임

* 총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3단계의 심사(서류, PT 등)를 진행하여 선정

□ 선정된 명품화 후보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글로벌 생활명품으로

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롯데그룹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임

ㅇ 우선, 산업부는 선정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르는 全과정을

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

- 제품과 관련한 디자인 컨설팅, 국내외 전시회 출품, 연구개발

(R&D), 패키징 등에 대해 ‘14년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며,

- 특성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, 공공기관, 주요 그룹 등

에서 귀빈대상 고급 선물용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

ㅇ 롯데그룹은 전문 MD의 심사참여,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

그룹이 보유한 全유통채널(백화점, 마트, 홈쇼핑, 면세점)에서 시범판매

후 그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 유통채널에

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
□ 동 사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디자인, 유통망, 홍보

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․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

성장하기 위한 사다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생활산업 분야는 ‘60~’70년대 수출 주력산업이었으나, 중공업․IT

육성정책 및 국내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이 전반적으로

축소되어 있는 상황

*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: 7.0%('96년) → 3.7('00년) → 1.8%('11년)

□ 하지만,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욕구 변화 및 한류확산 등에 따라

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분야로 산업전반에 새로운 전기가

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함

ㅇ 특히, 전통적인 산업에 IT 및 디자인 등이 융합된다면 창의적인

변화가 가능하며, 시장 트랜드에 민감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

하는 중소․중견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

□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“창조경제가 국민생활 속에 구현

되고, 침체된 생활산업의 전환기를 마련하고하는 측면에서 동

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
ㅇ 나아가, 생활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으로 재도약 시키기

위해「생활산업 고도화 전략」을 수립, ‘14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

예정“이라고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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